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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 단위의 연구에서 최근 데이터인 정보통신연합과 

세계경제포럼의 기술변수를 사용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인간의 문화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실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개인

주의 문화차원의 경우에 정보통신기술이 값 0.603, 유의수준 ***p<0.001로 매우 유의미한 결

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특히 인터넷과 매스미디어의 발전은 공적인 업

무나 예약 송금업무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처리가 가능한 시대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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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개인주의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거리의 경우에 선

행연구에서 개인주의 수준과 권력거리와의 관계는 부(-)의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증

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기지향성의 경우에는 동양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의 발전이 서구 중심적이었다면 이후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눈부신 발전은 서양적 사고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대 중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유교적 문화권에 있는 국가들이다. 또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유교적 가치인 장기지향성문화에 정(+)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문화차원, 정보통신기술, 개인주의, 권력거리

Ⅰ. 서 론

본 연구는 기술력으로 표현는 다양한 차원의 기술 변수들이 국제경영에서 인간의 가

치영역을 대변해 온 홉스테드의 문화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며, 기존의 문

화가치가 불변한다는 홉스테드의 연구를 정보통신기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가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국가 단위의 연구를 통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한 국가의 기술수준은 그 나라의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술은 인간

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기술 결정이

론 관점에서 보면 세계화에 대한 사회 문화적 견해들은 세계의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동질화되어 가고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 문화적 가치의 동질

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문화변동에 관한 연구로서 경제수준과 언어, 기후에 의한 문화의 변

화(Hofstede, 2001; Y. Kashima & E., Ksahima, 2003)를 논의하였지만 기술과 문화에 관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기술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최근 미국의 

국제경영측면에서 연구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다행인 것은 홉스테드의 아들인 헤

르트 얀 홉스테드(Gert Jan Hofstede)가 기술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을 보이

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에 관한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 단위의 연구에서 최근 데이터인 정보통신

연합과 세계경제포럼의 기술변수를 사용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인간의 문화가치관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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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는 기존연구의 제한된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통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기술이 인간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2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미래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현재까지 여러 국가들

로부터 국가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에서 기술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

구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문화가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이러한 연구

는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선행연구는 언어, 종교, 기후, 경제적 부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에 언어, 종교 그리고 기후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린 

변수인 반면 경제적 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 변화가 매우 빠른 변수이다. 기술변

수 역시 그 변화의 속도가 경제적 부에 못지않게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변수이다.

본 연구는 기술과 경제변수는 변하는 변수이고 문화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경제변수인 GDP가 직접적으로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

면(Inglehart et al., 2000),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기술변수도 경제적 부(GDP)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기술의 발전이 문화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이론적 타당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문화가 변화지 않는다는 이론

적 근거는 홉스테드의 문화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은 인간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과 첨단기술은 인간의 삶과 가치관에 영향을 준 변수이며 기술은 어떻게 인간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홉스테드는 문화

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환경이 동시에 변화하기 때문에 기존연구의 

문화점수를 업데이트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수를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따

라서 기술이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선행연구는 없지만, 현시대의 범용기술인 정보통신기

술과 문화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Ⅱ. 기술력 측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기술력 측정수준

기술력의 거시적 측정을 기준으로 한 이론적 가정은 항상 명시적(explicit)이지는 않으

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재검토된 대부분의 변수들은 암묵적 가정에 의하여 설명되어 



貿易學會誌 第41卷 第1號

- 94 -

졌고 기술측정의 거시적 분석은 단일측정 형태(특허,R&D등)를 사용하곤 하였다. 우리가 

실업률의 총계를 고려하였을 때, 특정지역은 국가의 평균치 보다 더 높은 실업률 지표를 

보이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전체적으로 높은 고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이

러한 문제점들은 기술력을 측정할 때도 나타나는데, 즉, 기술력측정은 똑같은 국가에서

도 지역 간, 산업 간, 기업 간에도 서로 다른 기술력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

부국가 간에 비교 가능성은 암묵적 가정을 기준으로 하였고 혁신적 국가 시스템은 어쨌

든 전체국가들에게 지식의 분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가정은 국제적 비교가 

유용하다는 것을 간주하는 것이다. 기술력의 국가 간의 차이점은 매우 광범위 하다(J. L 

Furman, M. N Porter, S. Stern, 2002). 예를 들어 특허의 기준은 각 국가마다 그 기준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에 대한 스웨덴, 미국, 인

도, 가나 등의 국가들에서처럼 기술의 유용성에 관한 의심을 해보아야 하며, 이러한 국

가들은 기술력이 각각 다르게 특성화되어 있어서 종종 공통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James(J. James, 2006)의 국가 간의 기술력 비교는 기술수준이 유사한 국가의 혁신 시

스템 사이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면 더욱 의미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스웨덴과 덴마

크, 가나와 토고를 비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수렴적 분석은 EU(European Union)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각각의 구성 국가들은 강력한 유대를 가지고 

있고 혁신기술에 대한 일반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각 구성 국가들에 의하여 

제공된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고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위에서의 두 가지 가정은 

단일, 복합기술력 지표 모두 관련이 있으며, 복합지표들은 부가적으로 세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암묵적 가정이며 암묵적 가정이란 기술변수의 이론적 틀

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자들 간에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변수의 속성을 의미

한다. 예를 들어 정확한 이론적 분석없이 임의적으로 분류한 기술확산, 기술수용성, 기

술창출과 같은 변수를 의미한다.

다른 기술지표들이 측정되면 그들 사이에서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러한 가정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기술복합지표들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은 또한 가중치가 필요하다. 기술력측정에서의 가중치란 국가 간 순위를 정하

는데 있어서 변수들의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몇 명의 학자들이 이러한 측정방법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토대를 두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각 지표에서 하나의 가중치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

을 제공하였다(H. S. Moon, J. D. Lee, 2005). 최종적으로 복합지표들의 발전에 기여한 

다른 요소들은 종종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대졸자가 많은 국가들은 동시에 높은 과

학 출판물과 특허 수 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 간의 차이점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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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유사한 국가들의 그룹을 더 필요로 하였다(F. Casteellacci, D. Archibugi, 2008). 

2. 기술력 측정의 한계점

Archibugi et al.(2004)은 이미 기술혁신연구에 대하여 주목하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술혁신과 기술수용성 측정에 공헌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Koopmans(1947)의 예를 들

어 잘 알려진 것처럼 그러한 변수들 중에 몇 가지는 이론적 연구가 부족한 측정

(measurement without theory)으로 알려져 있다. 

이론없는 측정이란 기존연구는 기술과 관련된 전체변수를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측정

변수의 정확한 변수 명을 정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국가 간의 순위를 정하기 위한 

측정만 시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의 많은 부분이 암묵적이라는 것이며, 

명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변수들의 정확한 명칭을 정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국가

의 기술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암묵적 측정을 통한 기술수준의 연구가 기존 기술측정연구의 한계

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의 기술력을 측정하는 데에 단일변수이면서 

강력한 영향을 가진 변수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R&D를 다룬 자료라든가 특허 

적용 수, 고도의 기술무역데이터 등이며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연구에 사용한 정보통

신기술과 관련된 변수들이 그렇다.

또한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는 상품의 생산은 사용의 학습과 행동의 학습을 경유하

여 이루어진다. 결국 이것은 생산과정을 분리해서 기술발전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혁신력 측정에 생산지표를 포함하는 것은 반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품혁

신의 역량을 연구하는데에 더 이상 포함시키지 않는다. 기술과 생산 사이를 결합하는 것

은 혁신과정의 근본적인 특징을 요구한다. 즉 이것은 구체화된 것(embodied)과 비구체

화 된 것(disembodied)의 본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구체화된 기술이라고 한다면 자본상

품(capital goods), 설비(equipment), 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들 수 있고 이것은 효율적

으로 자본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인적 경쟁률을 구체화 한 것과 동등하게 

중요하다. 사실 어떤 혁신적 시스템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비구체적 지식

(disembodied knowledge)과 자본설비(capital equipment) 모두를 동시에 요구한다. 혁신

적 시스템은 번영을 위한 조건으로 두 가지 구성요소의 적당한 균형이 필요하다. 인지적 

반영으로부터 지식은 체계적인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과학과 기술문헌을 이용할 수 있는 

것, 특허들, 안내책자들, 청사진(blueprints) 그리고 암묵적 요소(tacit elements)들로서 구

체화된 것은 전문성과 적합한 노동력이다(M, Polanyi,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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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지식은 오늘날 혁신적 과정에 근본적인 요소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측정이 가능하도록 쉽게 만들어지지 않으며, 암묵적 지식이 본질이며 이것을 정

량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만약 이것이 정량화되어 진다면, 이는 명시적 지식이 되

며 더 이상 암묵적 지식이 아니다.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 수용성, 디자인, 발전, 산업

화, 상업화, 전송과 보급을 포함하여 장기적 경로로서 이해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혁신

의 1차 모델에서 가정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은 이러한 단계가 순차적이지는 않다는 것

이며 서로 밀접한 관계(interrelated)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국가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데에 더 큰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예를 들어 그들이 공공의 연구기관이나 좋은 대학, 효율적인 산업연구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이유로는 외부적으로 습득한 지식의 흡수에 대한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보급과정이 증대하는 혁신채택(adaptive 

innovation)의 수용성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보급역이 뛰어나다

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지표들은 혁신력이라기보다는 기술력(technological 

capabilities)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하였고 혁신은 직간접적으로 다른 활동들의 결과물

이다. 기초연구들은 대학, 기업의 연구기관, R&D 연구소, 생산을 통하여 수행하였고 더

구나 혁신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술력과 기술력이 아닌 것, 유형

(tangible)과 무형(intangible)이 그렇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양적으로 정보를 모으는 것

이 어렵고 많은 수의 국가들에 대한 비교표준을 더 만들어야 한다.

3. 정보통신기술의 기반시설

기술의 기반시설은 광범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의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 국가 내에서 경제활동의 지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며 활동의 종류나 영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국가

의 기반시설이다. 다른 기술척도들은 국가수준에 정보통신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

된 지표들이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기록(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은 국가수준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기술수용성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신속하게 산업의 생산성을 증

가시키기 위하여 실존하는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을 어

떻게 활용하는가를 중요시 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의 기반시설은 정보가 전달되고 저장, 전송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터

넷,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 방송, 네트워크 등이다. 다섯 가지 산술평균 정보통신

기술지표로는 인터넷 사용자들, 고정된 전화선, 모바일 가입자들, 고정된 인터넷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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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인구백명당 고정된 광대역 설비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정보통신기술은 한 국가의 기술수준을 측정하는데에 중요한 변수이

며 기술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당한 변수라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적인 공간에서 개인이 원하는 거의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으

며, 특히 공적인 업무와 은행업무, 항공권예약, 영화티켓 등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다양

한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는 인간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개인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Inglehart et al.,(2000)은 경제적 부가 개인주의 문화차원에 정(+)의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World Values Survey를 사용하여 증명하였다. 경제적 부로 

대변되는 GDP 변수는 기존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종교, 기후보다 변화의 속도

가 매우 빠른 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변수역시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문화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문화

기술결정론 관점에서 보면 기술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기술이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구성요소로서 엄격하게 일관된 과정의 

자연법을 따르며 기술적 욕구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면 인간 스스로 높은 기술적 

효율성을 창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술이 결코 중립적 가

치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기술은 사회구성원의 확실한 이익을 지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물질적 진화를 가속화시켰다면 우리

는 이러한 문화적 변화를 이해하고 증명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모든 국가가 평등하지 않고 각 국가마다의 독특한 문화적 차이

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5. 정보통신기술과 시장가격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메카니즘은 전자상거래에서 제품의 가격투명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것은 상품의 역경매 또는 진보적인 전자상거래, 전자 

가격협상, 공시가격 등 재정시장에서의 중요한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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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문화에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가정은 이러한 신뢰

와 정보의 공유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결국 인간

의 가치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의 

발전은 국가 간의 문화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6. 기술지표(세계경제포럼)

세계경제포럼을 통한 경제 기술지표들을 기준으로 국가 간의 순위를 시도한 것은 가

장 성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촉진능력과 연구자원의 유용성 덕분에 세계경제포

럼에 의하여 개발된 지표들은 국제적 대중매체의 정기적인 자료가 되었다. 세계경제포럼

에 의하여 개발된 메인 지표들은 성장경쟁 지표이다. 이러한 지표는 거시적 요인들의 경

쟁력의 평가를 통한 중도적 운영이 경제시스템의 성장잠재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되

었다.

성장경쟁지표는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한 국가의 경제시스템의 성장과

정의 주요한 요소를 각각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1) 거시 경제적 배경의 특성, 2) 공적

제도의 강건함, 3) 기술혁신력이다. 이러한 요소들의 각각은 다른 하위지표들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데이터 뱅크가 제도적으로 확실한 데이터에 속해 있는 양쪽의 데이터를 모

두 고려하여 계산하게 된 것이며, 세계경제포럼의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고려하여 계산 

한 것이다. 우리는 기술적 지표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성장경쟁지표는 

기술수용성을 다루고 있다. 기술지표들은 원칙적으로 세 가지 기술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1) 혁신적 능력 2)기술이전 3)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이다.

기술지표들은 처음으로 2001/2002년에 75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계산되어졌으며 

2006/2007년도에 글로별 경쟁력 기록에 기술지표들을 125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고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는 등록된 특허 수에 의하여 핵심경제 국가들과 비 핵심 

경제 국가들로 나누었으며, 핵심경제 국가들과 관련된 것은 첫 번째로 두 개의 기술하위 

지표로서 혁신역량과 정보통신 기술의 확산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들의 경쟁시스템의 

경쟁능력과 발전에 접근 할 수 있는 적당한 변수들로서 고려된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 때문에 세계경제포럼 관점에서는 발전단계에서는 이미 발전된 국가의 

기술적 모방을 통해서는 적은 이익을 가져 올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성장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적 경제에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장 진보된 경제력을 

통하여 두 개의 하위지표들은 기술혁신역량과 정보통신기술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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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단위의 문화차원 연구

1) GLOBE 모델

GLOBE의 연구는 미국의 경영학자 하우스의 글로벌 리더십과 조직행동 효능성에서 시

작하여 리더십에 초점을 둔 연구였으나 추후에 조직문화와 국가문화로 연구가 확대되었

다. 문화차원에서 GLOBE는 홉스테드의 5가지 차원을 9개의 차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권

력거리와 불확실성 회피차원의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였고 집단주의는 제도적 집단주의

(Institutional-collectivism), 내집단 집단주의(In-group collectivism)로 분리하고 남성성-여성

성 차원은 자기주장(Assertiveness)과 성 평등주의(Gender egalitarianism)로 구분하였다. 

장기지향성은 미래지향(Future orientation)으로 바꾸어서 명칭을 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 차원은 인정지향과 성과지향이라는 두 차원을 추가하였다. 홉스테드의 GLOBE

연구에 대한 비판은 경영자들을 염두에 둔 설문문항이라기 보다는 연구자 전문용어를 

사용함으로서 일반적인 경영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의 난이도가 매우 높음을 지적하

였다.

2) Schwartz 문화모델

Schwartz의 모델은 인간가치의 컨텐츠에 잠재적으로 우주적 관점의 이론을 표현하고 

있다. 10가지의 가치형태는 그들의 동기목적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 이론은 또한 가치

형태들 중에 상호 관련성을 가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를 추구할 때 숙련된 호완성과 

갈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전체통합된 것으로서 다른 변수들에서 상위

가치와 관련된 시스템의 한 가지를 허용하고 있다. 비교문화연구의 적정성과 이론을 기

준으로 한 새로운 가치도구로 기술되었다. 이러한 이론은 44개 국가들의 97개의 샘플을 

기준으로 이론적 근거를 증명하였다(Schwartz, 1994). Schwartz는 그의 동료들을 통하여 

60개가 넘는 국가의 대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개인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였고, 이후에는 최소공간분석을 통하여 그의 문화가치 차원을 10가

지로 확대하여 연구하였다. Schwartz는 국가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처음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차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Schwartz의 국가점수와 홉스테

드의 국가점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Hofsted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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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홉스테드 문화가치관 이론과 가설 설정

1. 개인주의

개인주의란 개인 간의 구속력이 느슨한 사회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직속가족을 돌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개인주의의 정도는 국가 간 뿐만 아니

라 한 국가 안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Hofstede, 1980, 2010). 그

리고 홉스테드가 개인주의 지표로 사용된 문항은 총 14개의 작업 목표에 관한 문항이었

다. 각 문항마다 1점에서 5점으로 점수가 채점되었으며 개인의 시간, 자유, 도전을 개인

주의가 극에 달하는 변수로 규정하였다. 반대로 집단주의는 태어날 때부터 지속적으로 

개인이 강하고 단결이 좋은 내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집단에 충성하는 대가로 그 

집단이 개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사회를 의미하며, 집단주의가 극에 달하는 

것으로는 연수, 물리적 환경, 기술의 활용(직장에서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충분히 활용

하는가)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적 부가 개인주의를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적 부로 인하여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그러므로 개인의 여가생활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증명되었다(Inglehart et al., 2000). 

그렇다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업무

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은행업무, 항공, 철도예약서비스 등 개인주의 수준이 낮았던 국가

들에서도 이러한 업무는 이미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문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기후, 언어, 종교, 인구수, 경제적 부를 들었

다. 이중 경제적 부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 변수 들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경제적 부는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또한 기술의 변화도 다른 변수들에 비

하여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본 연구는 Inglehart et al.,(2000)의 선행연구를 이

론적 기반으로 하였다. 즉, 경제적 부가 개인주의와 권력거리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증명

을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이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

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1. 한 국가의 정보통신기술은 개인주의 문화가치관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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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력거리

권력거리란 한 나라의 제도나 조직의 구성원들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포를 기대하고 

수용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력거리란 이와 같이 힘없는 사람들의 가

치체제로 불수 있으며 권력의 분포양상은 힘있는 자들, 즉 리더들의 행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Hofsted, 1980, 2010). 따라서 권력거리 점수는 한나라의 의존관계로 설명할 수 

있고, 권력거리가 작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는 부하직원

이 상사에 의존하는 정도가 약하며 상사와 부하직원의 감정적 거리는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권력거리가 큰 국가에서는 부하직원과 상사 간의 심리적 거리가 크며 부

하직원이 상사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홉스테드(1980)는 그의 연구에서 개인주의가 정(+)의 관계를 형성하면 권력거리를 부

(-)의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추운지역의 경우에 개인주

의 수준이 높고 권력거리가 낮은 반면, 더운 지역은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이러한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높은 권력거리가 필요하다고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굳이 대면하지 않아도 거의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증명하였듯이 높은 개인주의 문화는 낮은 권력

거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2. 한 국가의 높은 정보통신기술은 권력거리 문화가치관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 불확실성 회피

불확실성 회피란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으로 인하여 

위협을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은 긴장성 스트레스, 예측가능성에 

대한 필요성, 성문율 혹은 불문율의 필요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불확실성의 느낌

은 개인적이면서도 부분적으로는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확실성의 핵심은 주관적인 경험 즉 느낌이라는 것이다. 불확실성 회피경

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바쁘고 안절부절 못하며 감정적이고 공격적이며 활동적이다. 반면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낮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하고 까다롭지 않으며 유유자적하

며 절제되어 있고 게으르다는 인상을 준다. 선행연구는 불확실성 차원의 경우에 경제적 

부가 형성되면 불확실성 차원이 정(+)과 부(-) 양방향의 영향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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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미래기술발전의 기

대감으로 인하여 불확실성 차원이 감소할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기로 한다. 이것은 기술

의 창출부분이나 기술이 도입되는 부분에서 특히 불확실성 차원이 감소할 것이란 것이

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로 한정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기술전체 변수에 관한 연구

는 아니지만 인간의 생활에 가장 가깝게 있는 모바일, 인터넷의 편리한 사용은 결국 인

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의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3. 한 국가의 높은 정보통신기술은 불확실성 문화가치관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4. 남성성

남성적이라 불리는 사회는 감정상 남녀의 역할이 분명하고 남성은 자기주장이 강하며 

거칠고 물리적인 성공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며, 여성들은 부드러우며 겸손하고 삶을 

질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를 말한다. 반면 여성성이 강한 사회는 감정상 남녀의 역할이 

중첩되며 남성과 여성 모두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삶의 질에 관심이 많은 사회를 말한다

(Hofstede, 2010). 남성적 사회에서 조직은 결과를 중요시하고 직무상 행한 업무에 대한 

형편에 기반을 두어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보상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여성적 사회에서는 조직의 균등에 기반을 두고 수행한 업무와 관계없이 그 

필요성에 따라서 모두에게 보상하려는 경향이 강하다(Hofstede, 2010). 

국가적 차원에서의 남성성 문화는 성과지향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반면, 여성성 국가는 

복지사회를 지향한다. 또한 남성적 국가는 국제적인 갈등을 투쟁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반면, 여성적 국가는 타협과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물론 조직차원에서도 

이러한 구분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면 일본과 같이 남성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처럼 독특한 문화군을 형성하는 국가들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부유해지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여성성 문화로의 전환이 이루어 질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사실 남성성은 국가의 경제적 부와는 상관없이 가난한 국가이면서 여성성이 

강한 국가들(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과 부유한 국가이면서 남성성이 강한 국가들(일본, 

독일) 모두 섞여 있다. 여성성 사회는 화해와 균등, 협상과 타협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결국 기술이 발전한 사회는 남성성보다 여성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

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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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4. 한 국가의 높은 정보통신기술은 남성성 문화가치관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장기지향성

장기지향성 문화는 지속성과 새로운 환경에서 전통의 적응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생각과 심사숙고의 방향으로의 인내를 의미한다. 대

조적으로 단기 지향성 문화는 과거 및 현재와 연관된 미덕의 수양을 의미하며 전통과 

과거에 대한 존중과 개인적 안정, 호의에 대한 보답, 그리고 증여와 빠른 결과에 대한 

기대로 분리할 수 있다. 장기지향성　문화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은　사회　및　지위의

무의　제한적　존중과　절약과　자원을　아끼고　높은　저축률, 느린　결과에　대한 참

을성,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과　절대적　미덕　요청의　존중에　대한　

관심　등이다. 따라서 장기지향성 및 단기지향성 문화차원은 한 사회의 미덕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것이 동양적 사고방식의 핵심이며 서양적 사고방식에서 미덕은 진리를 추구하

는데에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장기지향성 문화는 다른 국가에서 배우며 인내와 끈기, 실용주의를 중요시 여기는 문

화이다. 기술력 측정 국가별 순위를 보면 대다수의 변수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약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술이 발전한 미래사회는 동양적 문화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

지향성 문화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장기지향성 문화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기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5. 한 국가의 높은 정보통신기술은 장기지향성 문화가치관에 정(+)의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및 연구모델

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분석은 국가수준이며 국가수준의 데이터로 연구모델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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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차원에 대한 2차 데이터는 홉스테드(1980)가 다국적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IBM 종업

원을 대상으로 전 세계 5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문화가치관에 관한 연구된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또한 기술과 관계된 2차 데이터는 WEF(2014)의 국가경쟁력지수와 

ITU의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2014)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

보하였다. 

<표 1> 본 연구에 투입된 국가들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razil, Canada, China,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Malaysia, Mexico,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Venezuela, 

Finland, France, Guatemala, Georgia, Netherlands, New Zealand, Philippines, Portugal, 

Singapore,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Thailand, Turkey, Colombia, 

Costa Rica, Denmark, Ecuador, Germany, Greece, Hong Kong, El Salvador, Taiwan, 

Belgium, Chile, Iran, Jamaica, Pakistan, Uruguay.

2. 측정방법

본 연구는 Smart-PLS(Partical Least Square)를 활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이러한 연구

방법은 Herman Wold(1982)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초기에 계량경제학 모델 분석용으로 

개발되어 화학 분석에 널리 쓰여졌으며 최근에는 경영학, 경제학, 교육공학, 정치학 등 

다양하게 전반적인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PLS는 질적자료와 양적자료 

모두 분석이 가능하며 잠재 변수들 간의 경로분석을 설명하는 통계 패키지이며, 1세대 

통계 분석보다 이론과 데이터 사이를 보다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Chin, 1998a). PLS

는 NIPALS 알고리즘을 이용하며 회귀분석에서 자주 사용하는 PLS(최소자승법)을 활용하

며 다수의 예측변수들의 최적관계를 탐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설명분산을 최대

화하고 모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며 PLS에서는   , 유의한 경로를 모델 적합도 평

가에 사용한다(Chin, 1998). PLS 통계기법은 모형추정과정에서의 잔차와 예측오차를 최소

화하고 예측력을 극대화하는데에 목적이 있으며 회귀분석과 주성분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추정법이다(Bacon L. D.,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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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변수와 연구모델

<그림 1> 정보통신기술이 문화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기술변수 중에 정보통신기술이 문화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놀랍고 특히 스마트폰을 비롯한 정

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매우 빠른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기술과 

문화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문화가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다수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개념은 과거에는 문화의 영향으로 기

술을 비롯한 산업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았겠지만 현재의 기술처럼 인간의 삶에 강한 영

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기술수준과 문화가 

상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ITU의 정보통신변수로서 총 5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가정에서의 인터넷 사용비율, 모바일 가입자 수, 고정된 전화선, 1인당 인터넷 대역폭, 

고정된 유선 광대역 사용자 수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증명된 경제적 부를 매개변수로 

하여 기술이 문화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경제적 부를 통한 간접효과를 동시에 확인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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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분석 검증결과

1.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술측정변수의 이론적 증거를 명확히 하고 2차 데이터를 사용하였으

므로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정보통신변수들

의 요인 적재치를 보여주고 있다.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정리할 수 있

다. 우선 성분 1의 경우 5개의 변수가 하나로 묶였고, 전체 기술변수에 대한 설명은 

57.795%이며 정보통신기술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성분 1에 묶인 변수들을 정리

해 보면, 인구 백 명당 고정된 유선광대역 가입자 수,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근비율, 개

인 인터넷 사용비율, 인구 백 명당 고정된 전화 가입자 수,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로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와 관련된 변수들로 정보의 습득인 매우 유용한 변수들로 묶인 것

을 알 수 있다. 성분 2는 인구 백 명당 모바일 가입자 수와 무선 광대역 가입자 수로 

13.539%을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성분 3은 인터넷 사용자 1인당 (국제)인터넷 대역폭으

로 하나의 변수로 정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새로운 명칭으로서 성분 1

은 정보의 확산, 성분 2는 정보의 수용과 성분 3은 정보의 공유로 정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표 2> 요인분석

변수 명
성 분

1 2 3

X1.인구 백 명당 고정된 유선광대역 가입자 수 .963 .135 .078

X2.가정에서의 인터넷 접근비율 .884 .286 .097

X3.개인인터넷 사용비율 .882 .128 .055

X4.인구 백 명당 고정된 전화 가입자 수 .803 .101 -.198

X5.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 .657 .634 .088

X6.인구 백명 당 모바일 가입자 수 .019 .864 .023

X7. 무선 광대역가입자 수 .598 .679 -.050

X8.인터넷 사용자 1인당 (국제)인터넷 대역폭 .015 .024 .991

고유 값

설명분산(%)

누적분산(%)

4.624

1.083

1.002

57.795

13.539

12.530

57.795

71.333

8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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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표 3> 주요변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정리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1.정보
  수용

2.정보 
  확산

3.개인
  주의

4.권력
  거리

1.정보수용 87.85 28.40 0.65 1

2.정보 확산 41.33 19.14 0.65 .548** 1

3.개인주의 44.18 25.30 .199 .613** 1

4.권력거리 55.66 22.24 -.150 -.355** -.332* 1

5.불확실성 64.1 24.23 -.083 .059 -.070 .240

6.남성성 49.61 18.8 -.087 -.119 -.005 .023

7.장기지향성 37.04 20.40 .361** .239 -.086 .022

8.경제적 부 9.7 1.06 .421** .404** .475** -.206

<표 4> 주요변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정리(계속)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5.불확실성 6.남성성
7.장기
지향성

8.경제적 부

5.불확실성 64.1 24.23 1

7.남성성 49.61 18.8 -.123 1

8.장기지향성 37.04 20.40 -.200 .086 1

9.경제적 부 9.7 1.06 -.171 -.016 .000 1

* 상관관계가 0.05수준에서 유의함. ** 상관관계가 0.01수준에서 유의함

변수 간의 신뢰도 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분석은 크론바하

(Cronbach) 알파가 0.6 이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간의 상

관관계는 정보수용의 경우에 장기지향성 문화차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정보의 수용이 늘어날수록 장기지향성 문화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서 특히 정보의 수용측면에서 동양적 

가치인 절약과 끈기, 실용성을 강조하는 동양적 가치문화와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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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보의 수용은 경제적 부와도 매우 유의한 정(+)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다. 기존연구는 경제적 부는 개인주의 문화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

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도 개인주의 문화차원(.475**)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보의 확산은 개인주의(0.613**)와는 높은 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 권

력거리(-.355**)로 부(-)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은 결국 개인주의수준을 높이고 권력거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부(.404**)와도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국가의 경제적 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3. 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개인주의 문화차원의 경우에 정보통신기술이 값 

0.603, 유의수준 ***p<0.001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보통신기술

의 발전이 특히 인터넷과 매스미디어의 발전은 공적인 업무나 예약 송금업무 등을 직적 

방문하지 않고도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처리가 가능한 시대적 배경이 개인주의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의 경제적 부(Inglehart et 

al., 2000)가 개인주의 수준을 높인다는 메카니즘과는 다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

련된 논의는 추가 토론을 통하여 다시 검증하기로 한다. 권력거리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개인주의 수준과 권력거리와의 관계는 부(-)의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

하였다.

<표 5> 정보통신기술과 문화변수 간 PLS 테스트 결과

경로계수
(Original 
Samp;e)

표본평균
(Sample 
Mean)

표준오차
(Stand 
Error)

T 통계량 P Values

ITU ⇒ 개인주의 0.603 0.606 0.102 5.901 0.000 (채택)

ITU ⇒ 장기지향성 0.307 0.318 0.129 2.377 0.018 (채택)

ITU ⇒ 남성성 -0.144 -0.139 0.125 1.153 0.250 (기각)

ITU ⇒ 권력거리 -0.331 -0.319 0.132 2.514 0.012 (채택)

ITU ⇒ 불확실성 -0.034 -0.037 0.167 0.205 0.837 (기각)

*p<0.05 **p<0.01 ***p<0.001. ITU: 정보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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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기지향성의 경우 동양적 가

치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의 발전이 서구 중심적이었다면 이후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눈부신 발전은 서양적 사고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

던 일대 중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유교적 문화권에 있는 국가들이다. 또한 높

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유교적 가치인 장기지향성 

문화에 정(+)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불확실성 

차원의 경우 미래에 대한 긍정적 요인이 존재한다면 확실히 불확실성 차원은 낮아질 것

이다. 또한 기술이 어느 정도 수용된 상태에서도 미래의 보다 발전된 기술을 기대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불확실성 차원이 감소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이미 기술이 확산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이나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비용은 고비용이 들고 편하게 언제라고 

사서 사용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성은 다시 증가한

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는 미래 시대에는 남성성 문화보다는 여성

성 문화로의 전환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의 범용기술에서는 

아직 남성성 문화가 여성성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가설1, 2, 

5는 채택되었고 가설 3, 4는 기각되었다.

<그림 2> 정보통신기술이 문화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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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토론

1) 정보수용성 변수

정보통신기술에서 정보수용성 변수의 경우에 개인주의 문화차원과의 관계에서 정(+)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확실히 정보통신기술이 수용되기 시작함으

로서 개인주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기지향성 문화차원과는 

값이 0.343, P values 0.060으로 밀접한 관련은 있으나 0.05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만들

지는 못했다. 또한 불확실성 차원의 경우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 정보통신기술의 수용만으로는 불확실성 차원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다양한 기술변수를 사용하여 기술과 문화와의 관계를 보면 아마도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보의 수용단계에서는 개인주의 수

준은 영향을 받지만 권력거리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수용으로 

분류된 변수들의 한계점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추후연구는 변수의 수를 더 

늘리고 기존기술측정의 한계점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정보확산 변수

정보확산 변수의 경우에는 개인주의, 권력거리, 장기지향성 차원에서 모두 유의한 결

과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은 전체적인 정보통신기술이 대중화를 통한 인터

넷 사용자들의 증가와 유무선 인터넷 광대역 가입자의 증가는 결국 개인주의 수준을 높

이고 권력거리가 낮아지는 개인주의와는 정(+)의 관계를, 권력거리와는 부(-)의 관계를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 차원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러한 원인은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이 오래된 통신기술의 확산은 정보공유의 비용을 줄이게 된다. 하지

만 최근 스마트폰이나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공유는 오히려 높은 정보비용을 부담

하여야만 최근 정보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지속적으로 경제수준이 

발전은 불확실성과의 관계를 정(+), 부(-) 두 가지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

나 저자들은 기술의 발전은 기술창출과 기술수용성 부분까지는 불확실성이 감소하지만, 

예를 들어 정보 확산변수에서처럼 모든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불확실성

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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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보수용과 정보 확산변수 검증결과

경로계수
(Original 
Sample)

표본평균
(Sample 
Mean)

표준오차
(Stand 
Error)

T 통계량 P Values

정보수용 ⇒ 개인주의 0.415 0.382 0.182 2.285 0.023

정보수용 ⇒ 장기지향성 0.343 0.353 0.182 1.886 0.060

정보수용 ⇒ 남성성 -0.097 -0.089 0.125 0.782 0.435

정보수용 ⇒ 권력거리 -0.212 -0.212 0.138 1.538 0.125

정보수용 ⇒ 불확실성 -0.219 -0.228 0.182 1.204 0.229

정보 확산 ⇒ 개인주의 0.614 0.620 0.098 6.242 0.000

정보 확산 ⇒ 장기지향성 0.285 0.291 0.116 2.466 0.014

정보 확산 ⇒ 남성성 -0.146 -0.143 0.125 1.174 0.241

정보 확산 ⇒ 권력거리 -0.341 -0.347 0.123 2.761 0.006

정보 확산 ⇒ 불확실성 0.007 0.004 0.166 0.043 0.966

Ⅵ. 결론 및 한계점

기존의 문화권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문화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며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잠

시 변한 가치관도 그러한 여파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어린 시절에 습득한 가치관으

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문화연구의 일반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Hofstede, 1980). 물

론 경제적 발전과정(권종욱 등, 2013)과 기후(Y. Kashima & E, Ksahima, 2003), 종교, 언

어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가치관의 변화가 올 수 있고, 예를 들면 경제수준이 발전하면 

개인주의 수준이 높아지고 권력거리는 감소한다는 이론 등이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보통신기술은 이 시대의 범용기술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개인주의 수준은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준 새로운 

차원의 메카니즘을 형성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는 것이다. 즉 기존연구의 이론적 틀은 

여유로운 시간에 초점을 두고 개인주의를 설명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일을 즉시 처

리할 수 있다. 그러한 결과로 개인주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는 데에 연구

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개인주의 문화차원을 높이는 것은 인터

넷, 모바일 등의 기술의 발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

술의 발전이 개인주의, 권력거리, 장기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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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거리 차원의 경우에 기존연구에서처럼 개인주의 수준이 높아지면 권력거리가 낮

아지는 것을 증명하였으나 정보의 수용단계에서 권력거리 차원에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

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통신기술 변수만을 선별하여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기술변수를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기술과 

문화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면, 다른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정보통신기술은 이 시대를 대변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로서 본 연구의 의

의가 있다. 위의 연구에서처럼 기술의 발전이 문화의 영향으로 발전하였는가 보다는 기

술이 발전함으로서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불확실성 차원의 경우에는 기술의 창출과 기술 수용성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

에서 불확실성 차원을 측정해 보면 보다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기술측정연구의 이론적 불일치를 점검하

여 정확하게 기술변수를 분리한 후 각 변수별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정보통신기술은 개인주의, 권력거리, 장기지향성 차원에

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졌고 불확실성과 남성성 차원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은 남

성성 문화의 경우는 부유한 국가들의 특징인 높은 개인주의와 낮은 권력거리 그리고 낮

은 불확실성 차원과의 상관관계가 잘 들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Hofstede, 

2010).

남성성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가난하면서 남성적인 국가들과 부유하면서 남성적인 국

가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국가의 부가 가치의 토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

면 개인주의와 권력거리는 국가의 부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남성성의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정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보통

신기술의 발전은 국가의 부와 상관없이 여성성이 지배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될 것이고, 

결국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여성성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지난 반세기는 업무와 인간관계를 완만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일들이 지금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약간의 클릭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

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주의 수준과 매우 강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정보의 용이한 습득이 결국 개인주의 수준을 높이고 반대로 권력거리를 크게 감소시키

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기술적 데이터와 문화의 유용성의 부족으

로부터 기인된 연구 국가수의 부족함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기술과 문화에 관한 선행연

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미국의 국제경영측면에서 연구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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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다행인 것은 홉스테드의 아들인 헤르트 얀 홉스테드(Gert Jan 

Hofstede)가 기술이 어떤 측면에서 문화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Hofstede et al., 2010).

또한 기술이 문화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도달하였지만, 

현지진출 다국적기업의 관점에서는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술선진국과 기술개도국, 

기술후진국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함으로서 현지국 진출에서의 인사관리와 

종업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 연구는 홉스테드의 문화모델 이후로 새롭게 진행된 문화모델인 GLOBE

의 문화지수를 통한 기술선진국과 개도국을 분리하여 보다 정밀하게 국가 단위의 기술

수준과 문화차원을 연구한다면, 다국적기업의 현지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기술력과 문화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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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s 

impact on Culture and Management: Focusing on 

Hofstede's Cultural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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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research model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CT on national 

culture and values. Why should we re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ICT and 

culture? We do this to shed light on the cultural framework and find areas for further 

research. This research has found tha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 has prov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individualism (0.603),  there is a decrease in power distance index( -0.331)and 

a correlation between  individualism and wealth. Als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 has prov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Long Term Orientation. As for adoption and use of ICT, the role of 

culture is important for many reasons. First of all, we can recognize the importance of 

n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in establishing the ability of the overall 

culture to adapt, efficiently merging with different cultures and overcoming potential 

obstacles of these tasks. This is the evidence supporting the current theory. Our 

research shows that development of technology highly influences deep human values. 

Furthermore, the data points used in this research are from World Economic Forum, 

World Development Indicator and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n order 

to understand and develop social evolution and progress, we tried to use data that is 

fair and verif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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